
멕시코, 한국산 PSF 덤핑판정
마진율 3 . 7 ~ 3 2 %로 수출타격 예상 … 삼양사 90% 차지

맥시코 상공부는 최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( P S F )에 대해 3 . 7 4 %에서 최고 3 2 %까지 높은 덤핑

판정을 내려 이들 지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.

멕시코 무역관보고에 따르면 지난 9 2년 5월 세레네스 멕시카나 S A사의 제소로 한국산 폴리에스터

단섬유에 대해 덤핑 행정조사를 벌여온 멕시코 상무부는 한국 폴리에스터 기업에 대해 고율의 덤핑

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멕시코 상무부는 최근 삼양사 3.74%, 삼성물산 4.49%, 대우 14.8% 등으로, 3사를 제외한 한국산 폴

리에스터 단섬유를 3 2 %로 확정, 발표했다.

대우의 덤핑판정율 1 4 . 8 1 %는 삼양사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수출한 것에 한정되었으며, 삼성물산의

4 . 4 9 %는 제일합섬 수출분에 한한 것이다.

이번 최종판정은 삼양사 예비판정 8.7%, 삼성물산 1 5 . 6 1 %에 비해 덤핑률이 다소 낮아졌다.

반면, 예비판정에서 8 . 7 %의 덤핑판정을 받은 대우는 덤핑관세율이 6.11% 정도 높아졌으며, 자료를

제출하지 않은 기타 폴리에스터 단섬유 수출기업들은 예비판정과 동일한 덤핑률이 적용됐다.

최종판정 결과 당초 예비판정 결과보다 덤핑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, 예상 판정률 3 %선보다 높은

수준이고 기타 기업들의 덤핑률이 3 2 %로 멕시코 일대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.

연간 멕시코 수출물량은 9 1년 하반기 4 0 0 0톤, 92년 상반기 4 0 0 0톤, 92년 하반기 3 0 0 0톤으로 삼양사,

제일합섬 등이 수출, 이 중 삼양사가 멕시코 수출의 9 0 %를 차지하고 있다.

미국 폴리에스터 단섬유 총수요는 1 0 0만톤으로 자국내 생산으로 9 0만톤, 부족분 1 0만톤은 수입, 충당

하고 있다.

미국 총수입물량 1 0만톤 중 삼양사·제일합섬·대한합섬·SKI 등의 수출물량은 4만톤으로 4 0 %이상

을 차지하고 있다.

현재 폴리에스터 단섬유 수유처는 3 0개 면방업체와 4 0 ~ 5 0여개의 소모방업체로 4 0 0만추를 사용하고

있다.

폴리에스터 로칼가격은 방적용이 K G당 1 2 1 . 2 ~ 1 3 2 . 2달러, 부직포용은 K G당 1 5 4 . 3 ~ 1 7 6 . 3달러로 수출

용 방적 폴리에스터 단섬유가격은 이보다 3~4% 정도 낮은 K G당 1 3 8 . 5달러 정도에 수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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